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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提要(Abstract)

張介寶(1563∼ 164이最早使用了醫易之用語, 井將以往至當時的有關醫易맑究的內容加以總結, 從

而使醫易學獲得大成, 我們對張介좁的醫易思想進行T돼究, 得出如下結論;

1. 張介寶寫明代傑出醫家, 他註釋類編內經而著成 〈類經〉 和짜·合性醫書 《景ffi全書》 時, 運用了

恨多易學理論, #在 《類經圖驚} 中, 以 〈醫易義〉 寫始, tE 〈太極圖論〉 , 〈陰陽體象〉 , 〈大

홈論〉 , 〈員陰論〉 等篇中, 專門論述7有關醫易學方面的內容.

2. 張介寶具體論述7醫易相通的內容, 認寫易具醫之理, 而醫得易之用, 從而짧調醫生須要學易才能 

成馬優秀的醫生,

3. 張介홈特別重視陰陽理論, 他提出了陽非有餘論和賣陰不足論, 具體運用T易學之技陽柳陰和陰

陽互根等理論.

4. 張介質認寫命門薦人體之太極, 乃化生先天無形之陰陽而形成後天有形之陰陽的根源, 進而指出

/\身之消長變化皆係於此一命門.

5. 張介寶深入핍究T河圖, 洛書, 八함, 六十四촬方圓圖等, #將之運用於說明A體之生理, 這就成

寫他的醫易學的重要特徵, 說明張介質乃繼承了以往醫家們傳承不B的象數易學之傳統.

|. 序 論

張介쩔(1563∼ 1640)의 字는 會聊,(또는 惠

聊), 호는 景톰. 別號는 通一子이며 明나라때 

山陰 會積縣(지금의 漸江 紹興市)사랍으로 78 

세를 살았다. 경악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 

혜로웠으며 책을 읽음에 章句에 엄매이지 않 

았고 經史百家의 서적을 원지 않은 것이 없었 

으며 특히 의학에 정밀하였다. 어릴때부터 아 

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內經을 공부했고 14살 

때 아버지를 따라 京師에 갔다. 그의 아버지 

壽峰公이 定西候의 客이 되자 景톰은 術士들 

과 널리 교류를 하였고 이때 名醫 金世英에게 

서 의학을 수년동안 배워서 그의 전함을 모두 

터득하였다. 장년에 군에 몽담아 北方을 遊歷

하여 “出輸關 屬6옮E 經鳳城 波嗚綠(輸關은 臨

輸關 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山海關이다. 鳳城

은 鳳皇城)”하였으며 이때에도 醫名이 당시에 

높아 “調病者 騙轉其門 治邊大帥 皆遺金略致

之”하고 “以醫術著聲於明萬歷 天행間”했다는 

기록이 있다. 58세 (1620년)때 웅대한 뭇은 실 

현되지도 않고 家贊親老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醫學에 전념하였으며 탕시의 사람틀은 그를 

件景과 東펄에 비교하였다u. 그의 저서로는 

〈類經》 《類經圖寶》 〈類經附寶) 〈景톰全書 

% 와 《質疑錄》 이 있다. 

1) 옳뼈然 丁光連主編 中醫各家學說 北京 A民衛

生出版社 1992. Pl없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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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돕은 周易을 깊이 연구하고 哲學 및 道家

의 精氣꽤l學說을 융회관통하여 醫易學 방변에 

서 一家를 이루었다. 이전의 醫家들도 醫易에 

관하여 많은 논술을 하였지만 모두 그들의 論

著중에 散見할 뿐이고 短論에 불과하였다. 景

몸은 前A들의 연구성과의 바탕위에서 醫易同

源, 醫易會通, 醫易相關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 

술을 하였으며 《類經圖餐》 중의 《醫易醫〉

〈大寶論〉 〈쉴陰論〉 〈太極圖論》 〈陰陽體象

> 둥 편을 通해서 醫易學에 관한 내용틀을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의 醫易에 대한 깊은 통찰에 대해 葉

秉敬도 類經 서문에서 “내가 서문을 쓰는 

이유는 그가 내경에 주를 달고 醫易을 밝혔 

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주역에 주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정자, 주자를 벗어나지 않고 

내경에 주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진윌언, 왕 

빙을 벗어나지 않지만 경악은 정자, 주자, 

진월인, 왕빙의 4인을 아울러 한사람이 되 

어 직접 천고를 거슬러 복회 황제의 맥을 

이었으니 아마 정자, 주자, 진월인, 왕빙이 

라도 이를 능가하지를 못할 것이다, (송所 

序者는 謂其注內經而#著醫易이라. 世之能

注易者는 不出子程 朱하고 能注內經者는 不

出子泰越人 王太廣이나 景톰一人은 去n井程

朱泰王之四人合寫--人하야 而直接흉흉黃之服 

子千古之上하니 恐非程朱奏王所能罵也라)”2) 

고 극찬하고 있다. 

이어 장개빈의 醫易學에 관한 내용을 차례 

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醫易相通을 밝힘 

f륙않은 周易의 원리나 의학이론이 모두 음 

양 二氣의 變化에 근거하고 있어 주역원리가 

2) 張介휩. 類經 서울 성보사 1982 p4 

136 

의학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천 

지의 도는 음양2기로써 만물을 造化하고 인생 

의 이치는 음양2기로써 신체를 기른다 〈易》

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니 음정 • 양동하는 

오묘함을 갖추었고 의학은 생각을 통해 체득 

하는 것이니 음양이 소장하는 기틀을 合하고 

있으니 비록 음양이 《內經〉속에 갖추어져 

있으나 변화는 《周易》 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자연이나 사랍이 한 이치인 것은 이 

음양인 것이요 의학과 역학이 근원이 같은 

것은 이 변화를 함께하는 것이니 어찌 의역이 

상통하고 이치가 둘이 없음이 아닌가 (天地之

道는 以陰陽二氣而造化萬物하고 A生之理는 

以陰陽二氣而長養百縣라 〈易〉 者는 易也니 具

陰陽動靜之妙하고 醫者는 意也니 合陰陽消長

之機니 雖陰陽이 B備於內經이나 而變化莫大

乎 〈周易》 이라 故日 天A一理者는 ←→此陰陽

也오 醫易同源者는 同此變化也니 뿔非醫易相 

通이며, 理無二致아)” 3)하면서 의사는 반드시 

주역을 알아야만 한다고 설파 하였다. 이어서 

그는 易理의 정밀한 뭇을 습득하여 의학의 變

通에 도움을 줄수 있다. (護廳易理精義하야用 

資醫學變通이라)고 하였으며 또 인간은 음양 

오행의 정기를 품부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고 

天地中和之氣를 타고 나서 乾坤의 化育에 참 

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天A相應에 대해 四時와 

四股, 天地의 合關과 人身의 呼吸, 주야의 湖

W과 A身의 II息, 북극성이 天體 움직의 근본 

이 되듯이 인간의 마음이 한몽의 君主가 됨을 

밝히면서 天氣가 곧 A氣이고 A體가 곧 天體

로써 A身이 小天地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천지의 이치가 易에 갖추어져 

있다변 身心의 이치가 흘로 易에 갖추어지지 

않겠는가? 하물며 천지의 역은 外易이고 身心

3) 何少初면저 古代名醫解周易 北京 cp國醫藥科
技出版社 1998.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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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그는 “易은 의학의 이치를 갖추 

고 있고 의학은 易의 활용을 얻은 것이다(易具 

醫之理 醫得易之用)”라고 하였고 醫師로서 易

學원리의 운용은 “8자의 나무를 움직여 만곡 

의 배를 움직이고 한 촌의 고동을 당겨 천균 

의 쇠뇌를 발사(運一尋之木하야 轉萬빼之冊하 

고 撥一τf之機하야 發千錫之쩔)”6)하는 효과 

있으므로 不知易이면 不足以言太많라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川. 陰陽理論의 醫學的 活用

陰陽學說의 기본적인 內容은 《內經》 에 실 

려 있지만 景돔은 여기에 易의 哲學을 결합하 

여 독특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로 그는 陰陽一體思想을 랩調하고 있다. 

內經에서는 陰陽의 통일체로서의 太極에 대 

한 언급이 없다. 景톰은 “無極옵[l太極” “易有太

極 是生兩嚴”의 理論을 근거로 만물이 창조되 

는 과정은 造物之初로 先天一氣가 化生하는 

것이니 “因虛以化氣하고 因氣以造形”한다고 하 

였으며“一分寫二”는 有象之始로 後天의 陰陽이 

分離되는 것이니 “因形以萬氣하고 因氣以化神”

한다고 하였다. 

그는 “道者는 陰陽之理也오 陰陽者는 一分

寫二也”라는 논점을 통해 “陰陽合一”과 “陰陽

之氣 本同一體”의 思想을 彈調하고 있는데 이 

러한 陰陽一體 思想은 景돔의 陰陽理論과 命

門學說의 기본적 인 출발점이 된다. 

의 易은 內易이니 안과 밖에서 어느것이 더 

친하며 자연과 사람에서 어느것이 더 가까운 

가 그러므로 반드시 나에게서 구한 뒤에 남에 

게서 구할 수 있으며 안을 먼저한 뒤에 밖으 

로 미칠 수 있으니 物理의 易은 오히려 느슨 

히 할 수 있지만 身心의 易은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의도는 身心의 易이니 의사로써 易을 모 

른다면 그 어찌 행할수 있으리오 (今夫天地之

理가 具乎易이연 而身心Z理가 獨不具易乎아? 

뤘l天地之易은 外易也오 身心之易은 內易也니 

內外짧親이며 天A執近고 故로 必求諸己而後

에可以求諸人이며 先乎內而後에 可以及乎外니 

是物理之易은 續可繹이어니와 而身心之易은不 

容忽이라. 醫之寫道는 身心之易也니 醫而不《

易》이면 其何以行之뚫리오)”이라고 하여 의사 

는 반드시 易을 알고 의술을 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였다. 

그는 太極, 陰陽, 四象, 八휩, 64패 동의 分

化와 A身과의 관련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 

象, 觸象, 形體, 生育, 精神, 動靜, 昇降, 빼l機, 

屆뼈, 變化, 常變, 鬼神, 死生, 族病동을 周易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여 醫易學의 대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중 魔象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乾휩는 양 

으로 뼈를 배합하고 坤휩는 음으로 職을 배합 

하였는데 高下에 따른 배합은 다음과 같다,5) 

갱
”
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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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소초 상게서 pp 잃4 
4) 하소초 상게서 pp 250 ∼ 251. 
5) 하소초 상게서 pp 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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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陽氣의 重要性을 램調하고 있다. 

그는 “天地는 形體이고 交流하는 것은 乾坤

으로써 하는데 乾坤은 작용하지 않고 Jft.:離로 

써 交流케 하니 :!k離의 道는 陰陽으로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해서 말해 본다면 陰은 陽으 

로써 주장을 삼으니 天地의 大德을 生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저 生이라는 것은 陽, 奇, 一,

R이다. 易에 萬象이 있지만 한 글자로 통합한 

다면 陽일 뿐이요 죽고 사는 것이 큰일이나 

한 글자로 斷定한다면 또한 陽일 뿐이다.(天地 

는 形也니 其交也以乾뼈아오 乾坤不用하고 其

交也以렛離며 :!k離之道는 日陰日陽jlij盡之라 然

合ilii言之면 則陰은 以陽馬主하니 ilii天地大德、

日生에 夫生也者는 陽也, 奇也, 一也, fti:I!,라. 

〈易〉 有萬象 而欲以一字統之者는 日陽而B훗 

오 生死팎大 而欲以一字敵之者는 亦日陽而B

훗라)”7)고 하여 陽의 작용을 행調하고 있다. 

그는 陰은 陽의 命을 받들고 있고 陽의 彈

弱에 따라 進退하며 陽은 ;탐子가 되고 陰은 

小A이 되며 陰이 陽德、을 무너뜨린다 하여 妹

陽:IJ.lJ陰할 것을 특히 핀뼈하고 있다. 그는 太寶

論에서 形氣之辦 寒熱之辦 水火之辦으로써 陽

이 造化의 根源이 되고 生命의 根本이 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저 形氣라는 것은 陽은 氣로 化하고 陰

은 形을 이루니 形은 본래 陰에 속하고 온몸 

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陽氣이고 일생을 살아 

가게 하는 것도 陽氣이고 五官五願의 神明을 

헤아렬 수 없는 것도 陽氣이다. 사랍이 죽으면 

몸이 얼음처럽 차갑고 靈적인 知的능력이 모 

두 사라지며 形體는 존재하나 氣는 떠나갔으 

니 이는 陽이 먼저 빠져나가고 陰이 뒤에 남 

아 있는 것이다. 이것이 形氣의 陰陽을 살펴 

본 것이니 陰이 陽보다 많은 것이 아닌가 (夫

形氣者는 陽化氣하고 陰成形하니 是形本屬陰

而JU퍼體之溫者는 陽氣也오 →生之活者는 陽

7) 하소초 상게서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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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也오 五官五藏之神明不뼈~者는 陽氣也라 及

其많死 則身冷如''*하고 靈覺盡滅하며 形固存

而氣則去하니 此以陽脫在前 而陰留在後니 是

形氣陰陽之辦也니 非陰多子陽乎아”8) 

“寒熱이란 것은 熱은 陽이고 寒은 陰이다. 

봄과 여름의 따뜻함은 陽이고 가을과 겨울의 

차가움은 陰이다. 長夏의 더위를 맞아서는 온 

나라가 火爛와도 같다. 그 때에는 온갖 草木과 

곤충들이 모두 찌는 듯한 더위에 고통을 받지 

만 더우면 더울수록 더욱 번성하고 렵지 않으 

면 번성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하룻저녁의 風

箱에 미쳐서는 말라붙은 잔해가 들판을 덮는 

다. 이에 熱은 物을 生할 수 있으되 過하게 熱

하면 오히려 병이 되고, 寒은 生하게 하는 바 

가 없지만 過하게 寒하면 {:Ji:하여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즉 熱에는 傷함이 없지만 寒은 

두려워할 만하니, 이것이 寒熱陰陽의 區分이 

된다. (寒熱者는 熱寫陽이오 寒寫陰이며 春夏

之援은 馬陽이오 秋q.之冷은 烏陰이라 當長夏

之暑하면 萬國如煙하고 其時也에 凡草木昆蟲

이 成폼찍H꼈라 然愈熱則愈緊하고 不熱則不盛

이오 及乎一*風뚫하얀 명p~홉站遍野라 是熱能

生物 而過熱者-推病이오 寒無生意 而過寒則{:Ji:

盡이라 然則熱無傷而寒可훌니 此寒熱陰陽之辦

也라)” 봄에 生하고 여름에 長하는 것은 陽熱

이 만물을 生化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가 

을에 收하고 겨울에 藏‘하는 것은 陰寒에 생명 

력이 결핍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이에 陽

氣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_9) 

景ffi은 “水火의 水는 陰이고, 火는 陽이다. 

造化의 권능은 오로지 水火에 달려있다. (水火

者는 水寫陰이오 火寫陽也니 造化之權은 全在

水火라)”고 하였다. 다만 그는 “天一生水의 天

一은 天의 --이니 一은 즉 陽이다. 一이 없으 

면 단지 六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水가 만 

8) 장개빈 유경도익 서울 성보사 1982 떠41 

9) 장개빈 상게서 p.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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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올 낳는 것은 이 --에 힘입는 것이고, 水가 

氣를 化하는 것도 이 一에 힘입는 것이다.(天 

一生水에 天---者는 天之一也오 一郞陽也니 無

一則止手六耳라 故로 水之生物者는 賴此一也

오 水之化氣者도 亦賴此一也라)” 고 하였다. 

비록 造化의 중심이 水火에 있지만 陰水가 또 

한 天一의 陽으로부터 生하므로, 水가 物을 生

하는 바는 오직 그 陽氣를 품고 있음에 힘입 

고 水가 氣로 化하는 바도 또한 오직 陽氣에 

힘입는 것이다,10) 

이외에도 景톰은『素問·生氣通天論」에서 

말한바 “陽氣라는 것은 天과 日과 같아서 그 

처소를 잃으면 壽命이 꺾여 昌盛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天運은 마땅히 日의 光明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陽氣者는 若天與日하니 失其所則

折壽而不影이라 故로 天運은 當以 日 光明)”는 

說에 근거하여 陽氣의 중요성을 한충 더 彈調

했다. 그는 “天의 큰 보배는 단지 이 하나의 

퉁그런 붉은 해이고, 사람의 큰 보배는 단지 

이 一息의 협陽이다(天之大寶는 只此九紅 日 이 

오 A之大寶는 只此一息員陽이라)고 하였고11) 

역시 훨陰論에서 무릇 陽氣가 充滿하지 않으 

면 生하려는 뜻이 넓혀지지 못하거늘 하물며 

양이 없음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陽은 오직 養

함을 두려워하고 陰은 오직 그 盛함을 두려워 

하니, 陰이 능히 스스로 盛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陽이 養한 즉 陰이 盛하게 되는 것이다. 

무릇 만물이 살아가는 것은 陽으로부터 말미 

암고 만물이 죽는 것도 또한 陽으로부터 말미 

암으니, 陽이 만물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陽이 있으면 살고 陽이 없으면 죽는 것이 

다.(凡陽氣不充 則生意、不廣이어늘 而況乎無陽

乎아 故로 陽堆뭇其養하고 陰堆異其盛하나니 

非陰能自盛也오 陽養則陰盛훗라 凡萬物之生은 

由子陽하고 萬物之死도 亦由乎陽하니 非陽能

1이 장개빈 상게서 p.441 ∼442 

11) 장개빈 상게서 떠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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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萬也라 陽來則生하고 陽去則死훗라.)”고 하 

였다12), 景톰이 이처럽 陽氣의 중요성을 뼈調 

한 것은 朱H漢의 陽常有餘 陰常不足論을 불 

식시키기 위함이었다. 

셋째 圓陰의 不足을 主張하였다. 

員陰은 일명 元陰 또는 質精이라고도 하며 

뽑속에 존재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景톰은 휩 

陰論을 지어 陽非有餘할 뿐만 아니라 貝陰도 

不足하다고 彈調하였다. 

그는 만물의 生死가 陽氣로 인하지만 陽氣

의 뿌리가 陰이므로 실제 임상에서 陰虛病이 

十中八九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의 “陰

不可以無陽이니 非氣면 無以生形也오 陽不可

以無陰아니 非形이연 無以載氣也” 와 “陰以陽

馬主 陽以陰寫根”이라는 陰陽互根의 思想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휩陰論〉 에서 그 

는 質陰의 象, 魔, 用, 病, 治를 나누어 설명하 

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質陰之象에 대해 陰精 과 形質이 이에 

해당하는데 陰精이 소모되면 陰虛하게 되고 

陰虛則無氣하고 無氣則死하며 形肉이 已脫하 

더라도 死하므로 質陰을 잘 보존해야 生命올 

보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힐陰之廳에 대해 五魔중에서도 특히 賢廳,

그 중에서도 水火를 갖추고 있는 命門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質陰之用에 대해 命門의 

水火는 十二魔의 化源이 되어 “心賴之 則君主

以明하고 Hili賴之 則治節以行하고 牌賴之면 濟

율屬之富하고 8꾸擔賴之하면 資짧慮之本하고 
勝빠賴之 則三뿜氣化하고 大小陽賴之면 則傳

導自分13)”한다고 하였다. 

質陰의 病에 대해 “興陰은 본래 有餘하지 

않으니, 陰病은 모두 不足한 것이다. 예를 들 

어 이른바 陰이 하부에서 勝하다는 것은 본래 

12) 장개빈 상게서 어42 

13) 하소초 상게서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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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이 勝하는 것이 아니라 命門의 火가 흉한 

것이다. 陽이 標에서 勝하다는 것은 본래 陽이 

짧한 것이 아니라 命門의 水가 廳혐된 것이다. 

水가 그 근원이 마르면 陰虛의 病이 계속 생 

기게 된다. 火가 그 근본이 흉하면 陽虛의 證

이 많이 생기게 된다. 王太樓이 “寒하게 하되 

寒해지지 않을 때에는 그 水가 없음을 탓한다 

熱하게 하되 熱해지지 않을 때에는 그 火가 

없음을 탓한다.(寒之不寒은 責其無水오 熱之不

熱은 責其無火라.)”고 했는데, 水와 火가 없는 

것은 모두 命門에 달려 있으니 모두 陰虛의 

病이라고 부른다. 

합陰의 治에 대해 “五鷹은 사랍이 살아가는 

곤본이 되는데, 뽑은 五緣의 근본이고 命門은 

뽑의 근본이며 陰精은 命門의 근본이다. 무릇 

陰陽의 모든 病變은 水와 火를 함께 갖추고 

있는 命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王太

傑은 “밤水之主하야 以制陽光하고 益火之源하 

야 以消陰關”라고 하였다 嚴用和는 牌를 補하 

는 것이 賢을 補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고, 簡

j‘L爾는 /\味JL과 六味)L으로 水와 火를 나누 

어 다스렸는데, 王太傑은 이런 방법들이 뛰어 

난 효과가 있다고 여겼다. 이런 방법들은 모두 

陰精을 다스리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景

폼은 이처럼 힘陰을 중시했는데, 六味A. 또는 

/\I朱A.으로 혈陰을 기르는 것도 한편으로는 

不足한 정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員陰이 

虛해지면 다시 뺀해서는 안 되는데 두 처방은 

모두 앉茶, 澤휩를 써서 慘利함이 太過하고 

件景의 r金置要略」에서도 利水를 目的으로 

사용했다. 비록 크게 補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조금 加한다고 무슨 해로웅이 있겠느냐고들 

한다. 그러나 補하는 힘을 줄이는 것을 避하 

지 못하게 되어 까을 거두기가 어렵게 되고 

만다.(圓陰많虛하면 則不宜再뺀이니 二方없用 

7f.잠 澤협하야 慘利太過하니 텀[I件景 『金置」

도 亦寫利水而i끊이라 雖日f大補之中에 加此

{可펀리오하나 然未免減去補力하야 而奏功寫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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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라고 하였다14)_ 그리하여 景옮은 左歸JL,

左歸軟의 두 處方을 만들었는데, 前者는 左賢

의 元陰을 기르고, 後者는 命門의 혈水를 기르 

는것이다. 

그는 元陽을 溫補하고 혈陰을 滋養하면 陰

陽이 平衝을 이루어 水火많濟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오래된 질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IV. 命門에 대한 關發

景돕은 前A들의 命門에 대한 연구를 기초 

로 하여 命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 

였는데 이는 후세의 똥家들에게 심대한 영향 

을끼쳤다. 

1. 命門은 A身의 太極으로 消

長의 樞細가 된다. 

景ffi은 周敎願의 〈太極l圖說〉 에 있는 “太極

이 動而生陽하니 動極而靜이오 靜而生陰하니 

靜極復動이라 --動一靜이 互寫其根하야 分陰

分陽에 兩嚴立뿔” 이라는 論에 큰거하여 太極

--氣가 陰陽으로 나누어지고 이로부터 陰陽의 

體象(體象之道는 自無而有者也라)을 이루며 陰

陽體象의 生옳은 先天無形으로부터 後天有形

으로 轉化하는 過程을 밟으니 이는 곧 太極一

氣가 “先天無形의 陰陽”을 이루고 이어서 “後

天有形의 陰陽”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景닮은 〈똥易義》 에서 “因虛以化氣하고 困氣

以造形”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思想의 바탕아 

래서 景밟은 命門을 A身의 太極에 비유하였 

고 陰陽消長의 기틀이 여기에 매어있다고 인 

식하였다15) 

14) 장개빈 상게서 따47 

15) 구패연 정광적 주면 상게서 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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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陰論〉 에서 그는 “賢에 있는 精室을 명 

문이라고 하니 天一이 居하는 곳으로 質陰之

府가 된다. 精이 여기에 財藏되어있으니 精은 

陰中之水이고 氣가 여기에서 化生하니 氣는 

陰中之火이다. 命門은 두 賢藏사이에 있으니 

A身의 太極이 되고 太極에서 兩嚴가 생겨나 

水火가 갖추어지니 消長이 여기에 매이게 된 

다.”賢有精室을 是日命門이니 薦天一所居로 ~p 

혈陰之府라 精藏手此하니 精~p陰中之水也오 

氣化手此하니 氣흠n陰中之火也라 命門이 居兩

賢之中하니 郞人身之太極이오 由太極以生兩嚴

하야 而水火具훌하니 消長緊뿔이라.”16)고 하였 

고 三集包絡命門辦에서 “命門象極하니 寫消長

之樞組”라 하였다, 

또 景폼全書 傳忠錄 陰陽篇에서 “무룻 사람 

의 陰陽은 단지 氣血, 觸8빠, 寒熱을 寫主로 말 

한다면 이는 後天有形의 陰陽일 뿐이요, 先天

無形의 陰陽은 陽은 元陽이라 하며 陰은 元陰

이라 한다. 元陽은 無形之火로 生과 化의 작용 

을 하니 神機가 이것이오 생명이 매어 있기 

때문에 元氣라고 하며 元陰은 無形之水로 長

과 立의 작용을 하니 天쫓가 이것이오 인체의 

彈弱이 매어 있기 때문에 元精이라고 한다.(凡 

A之陰陽은 但知以氣血 觸服 寒熱로 寫言하면 

此特後天有形之陰陽耳오 至若先天無形之陰陽

은 則陽日元陽이며 陰日元陰이라 元陽者는 흠n 

無形之火로 以生以化하니 神機是也오 性命係

之 故로 亦日元氣며 元陰者는 郞無形之水로 

以長以立하니 天찢是也오 彈弱係之 故로 亦日

元精이라”고 하였다m. 

이는 命門이 太極이 되어 先天無形之陰陽인 

元陰(元精), 元陽(元氣)을 가지고 있고 이로부 

터 氣血, 廳服와 같은 後天有形之陰陽을 化生

함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16) 장개빈 상게서 p.446 
17) 장개번 경악전서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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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命門의 위치는 훌門과 精關

01 다. 

命門의 위치에 대해서 難經에서는 右뽑을, 

價伯仁 E흘據은 兩賢을, 趙敵可는 兩賢之間을, 

孫一奎는 賢間動氣라는 說을 主張하였는데 景

톰은 특이하게도 出塵시 아기가 나오는 塵門과 

남자에서는 精이 나오다 관문을 념을 때 지각 

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는 子宮은 子戶, 玉

房, 子陽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關元氣海處요 

血室이요 先天圓--之氣가 머물고 있는 R田으 

로 이 자궁아래 한 門이 있으니 여자는 손으로 

더듬어 찾을 수 있으니 세속사랍들이 塵門이라 

고 부르는 곳이며 남자는 精波이 나올 때에 가 

로막고 있는 관문을 넘는 곳을 스스로 자각하 

는 곳(子宮之下에 有一門하니 其在女者는 可以

手探而得하니 洛人名鳥塵門이며 其在男者는 

於精뺀之時에 自有關關知覺이라.)18)하였다. 

3. 命門은 先天 듭天, 立命之門

戶가된다. 

景톰은 命門은 生植과 生命의 存亡에 대단 

히 중요한 意義가 있음을 거듭 彈調하여“寫受 

生之初 馬性命之本”이라 일걷고 있다. 

命門이란 生命이 出入하는 門戶로서 男子는 

藏精하고 女子는 緊뼈하고 있다고 하여 難經三

十六難의 “男子以藏精하고 女子以緊뼈”한다는 

說을 계숭하고 있다. 先天, 팀天 立命의 門戶로 

써의 역할에 대해 “대저 몸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처음 부모가 交合할 때에 남자의 施뺀아 

이 문을 통해 나가며 여자의 받음이 이 문을 

통해 들어가고 뱃속의 아기가 다 자라면 다시 

이 문을 통해 나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다 

이 문을 통하니 先天立命의 門戶가 아닌가 이 

18) 장개빈 유경도익 상게서 P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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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태어나서는 三뽕의 精氣가 모두 여기에 간직 

되는지라 그러므로 금단대요에 이르기를 氣가 

모이면 精이 충만해지고 精이 충만하면 氣가 왕 

성해진다고 하였고 양구자는 사람의 목숨이 精

에 매어 있다고 하였고 주옥집에서는 水는 天地

A 三才의 근원이요 精은 元氣의 뿌리라 하니 
이러한 즉 精이 사라지면 氣도 사라지고 氣가 

사라지변 목숨도 끊어져 그 堅펴함과 떠남이 모 

두 이 문으로 말미암으니 後天立命의 門戶가 

아닌가? “(夫身形未生之初 父母交會之際에 렸 

之施대此門而Ill하며 女之擬由此門ITTi入하고 及

%元많足하면 復lli此出하야 其出其入이 皆由此

門하니 調31;先天立命之門戶乎아 及乎많生하얀 

則드탤精氣가 皆藏乎此라 故로 金月大要에 日

氣聚則精짧하고 *선짧則氣盛이라하고 梁Ji子日

人生係命於精이라하고 珠玉集에 日 水是三才之

社l오 精쩌5G氣之根이라하니 然則精去則氣去하 

고 氣;};;則命去하야 其때其.;};;가 皆由此門하니 

띔31;後天立命之門戶乎아)“19) 라 하였다. 

總括하건대 命門과 人身의 陰陽, 水火, 精氣

및 死生의 관계는 지극히 밀접하므로 윗많은 

“命門휩는 寫水火之府며 寫陰陽之험이며 碼精

氣之海며 寫死生之寶니 若命門廳챔하면 則五

鷹六府 皆失所↑흉而 陰陽病變이 無Jifr不至”라 

하였고20) “해 rfrl之海 JC氣之根”이라 하였으며 

또 “命門은 寫元氣之없이며 寫水火之힘으로 

五鐵之陰氣가 非此不能滋하고 五爛之陽氣가 

非此끼、能發”21)이라 하였다. 

4. 命門과 賢과의 관계 

門과 ’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문과 賢에 

대한 역대 命門說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 賢은 

水를 主하고 命門은 火를 主하는데 뽑水를 휩 

19) 장개빈 유경도익 상게서 PP.437∼갱8 

2이 장개빈 유경도익 상게서 P.염9 
21) 장개빈 경악전서 상게서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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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 元陰, 元精이라 하고 命門火를 相火, 元陽,

元氣라 부른다. 이들은 상호 작용하여 生命의 

근본이 되고 化生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景

톰의 命門說은 이와는 좀 달라 命門속에 元精

과 元氣가 모두 있고 이는 뽑鐵의 精氣에 의해 

서 滋養되며 賢藏의 精氣는 다시 命門의 元精

과 元氣에 의해서 化生된다는 것이니 이른바 

“命門與賢 本同一氣”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難

經의 “命門者-----其氣與뽑通”과 같은 내용이다. 

景폼은 命門과 뽑의 관계를 ;吹휩로 설명하 

고 있다. 

“불의 象은 밖은 어둡고 안은 밝으며 ~춧f 

는 가운데는 陽죠이고 밖은 陰죠니 두개의 賢

m짧은 ~촬밖의 陰죠이고 하나의 命門은 ~춧f 

가운데의 陽죠이다. 하나로써 둘을 통솔하고 

둘로써 하나를 싸니 命門은 兩賢을 總括하고 

兩뽑은 모두 命門에 속한다.(水象은 外暗而內

明하며 ~함는 內奇ITTi外偶하니 뽑兩者·는 吹外

之偶也요 命門一者는 ~中之奇也라 一以統兩

하고 兩以包一하니 是命門은 總主乎兩!뽑 而兩

’뽑은 皆짧T命門이라)”껑) 이는 l쯤과 命門은 一

而=, 二而一의 관계로 나누어지면서도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5. 命門의 陰陽은 體用이 -原

01 다. 

陰陽은 본래 一體이기 때문에 景ffi이 員陰

과 置陽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했지만 또 命門

의 元精과 元氣를 합하여 質陰이라고도 불랬 

는데 이는 그것이 인체의 가장 基本되는 물질 

로서 l앓氣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景톰 

全書 傳忠錄 陰陽篇에서 “휩陰者는 당n 볕陽之 

本也라 夫水火가 皆힘f命門하니 析之~IJ=오 

合之則一이라 …… 其在A身하얀 寫性命之根

22) 장개빈 유경도익 상게서 p.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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樞며 馬輝服之化源” 이라고 하였다. 命門의 水

가 質陰이 되고 命門에 붙어있는 火는 相火가 

된다. 景몸은 傳忠錄 君火相火論에서 “大體를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相火는 마땅히 命門에 

있으니 뿌리가 아래에서 技葉의 근본이 된다 

고 이르는 것이다. 직책을 분석하여 말한다면 

職服에 각각 君火相火가 있으니 志意가 나오 

매 形質을 쫓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蓋總

言大體 則相火當在命門이니 謂根姜在下하야 

寫技葉之本也오 析言職守 則觸뼈各有君相이니 

謂志意所出에 無不從形質也라)”잃) 하였다. 이 

러한 논술은 景톰의 이른바 “體用一原 顯微無

間” (類經圖짧 陰陽體象)의 관점을 충실히 反

映하고 있는 것이다. 

相火는 命門의 혈陰에서 發原하기 때문에 

그는 病理的인 火와 엄격히 구별하여 “凡火之

戰傷A者는 非君相之훨火요 無論在內在外 皆

%火耳라 %火는 可言願이어니와 相火는 不可

言敬也라”갱)고 하였다. 이는 李果 朱震亨이 內

傷病變의 火를 相火라고 혼동하여 말한 것과 

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差慶

가 없으니 李果가 “相火寫元氣之戰” 이라 한 

것을 景톰이 !fB火라고 불렀을 뿐이다. 景돕이 

이와 같이 나눈 意圖는 理論上 生理的인 火와 

病理的인 火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텀的 외에 

또한 임상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正을 분명 

히 구별하여 苦寒한 藥을 남용하지 않고 陽氣

를 온전히 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V. 圖書와 화圖의 醫學的

活用

景몸은 河圖, 洛書, 八촬圖, 六十四촬圖 동 

23) 張介寶 景톰全書 t觸書 p. 32. 
24) 장개빈 경악전서 상게서 p. 33. 

張介홈의 뿔易思想 

을 運用하여 醫學의 이치를 설명하였는데 이 

는 그의 醫易學說의 중요한 특정중의 하나이 

다. 이보다 앞서 張行成, 兪햇, 張理 동의 易學

家들은 이미 사랍의 생리구조를 결합하여 先

天圖와 河圖, 洛書 동을 설명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學風은 元明代에 이르러 醫學界에서 

易理로써 醫理를 解釋하는 流派를 形成하였는 

데 이는 象數學派의 하나의 分支라고 할 수가 

있다. 漢代에 형성된 〈黃帝內經》 은 漢易과 

환氣說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여러곳에서 나 

타난다. 따라서 後代의 內經註釋家틀은 易學中

의 理論과 〈易傳〉 또는 합氣說 퉁으로 內經

의 原文 특히 陰陽說 둥을 解釋하였는데 이는 

象數之學으로써 醫學理論을 解釋하는 歷史가 

오래 되었음을 의미한다25). 

宋代에 이르러 象數之學은 陳博, R~獲, 朱熹

동에 의해 새로운 발전이 있었고 이후의 醫家

들은 이러한 내용을 홉수하여 醫學에 援用하 

였는데 明代의 장개번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部짧을 推옳하여 “數學

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으리오 진실로 능히 

實通한다면 숨고 드러나고 높고 낮은 것을 회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요 天地의 큼과 

象數의 많음도 하나로 인해 推理할 수 있으리 

니 아에 밝았던 者는 歷代 聖A 이하로 오직 

R~康節 선생 한사랍 뿐인저 (數之寫學을 뿔易 

言歲리오 원能通之변 則뼈顯高下를 無不會通

而天地之大와 象數之多를 可因一而推훗리니 

明乎此者는 ↑옮康節先生一/\歲인저)”%)라 하였 

다. 그는 內經을 註釋하는데 있어서도 耶民의 

說과 圖書之理를 많이 活用하였으며 심지어 

그의 學說속에는 道家의 內練없도 引用하고 

있는데 이것도 象數易學파 관련성이 깊다. 

景톰의 醫易著作중에는 太虛圖, 陰陽圖, 河

圖, 洛書, {-}(흉흉A화次序圖, {-}(靈八휩方位圖, 文

25) 朱伯昆 易學哲學史 第三卷 北京華夏버版社 
1앉}5. pp.310∼311. 

26) 張介홈 類經圖짧 상게서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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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최次Ff[댐, 文王A封方位샘I, tf\義六十四힘 

圓圖, {:}\흉흉六 「四함方I圖 둥이 실려 있고 이를 

통해 氣機의 昇降, 陰陽의 消長, 사람의 生命

變化過程 퉁을 解釋하고 있는데 以前의 醫家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獨步的인 내용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河圖, 洛書로 陰陽, 五行을 

해석함. 

河|뼈에 대해 類經圖짧 五行生成數解에서 

“五行之理는 原出自然하고 天地生成은 莫不有

數하니 및人이 察河圖而推定之라 其序에 日

天一生水에 地六成之하고 地二生火에 天七成

之하고 天三生木에 地/\成之하고 地四生金에 

天九成之하고 天五生土에 地十成之라”zn하였 

고 이를 구체적으로 음양, 오행을 결합하여 설 

명을 하고 있다, 또 기수통론에서는 “陽數는 

奇而騙天하고 陰數는 f뿜而屬地라 天圓은 쩔一 

而圍三하니 르츠各 →奇 故로 日參天이라 三三而

九니 陽數從此i1디流行하며 地方은 쩔---而圍四 

니 四寫二偶, 故로 日兩地라 二四合六이니 陰

數는 從此而擬定이라 三二相合하면 是馬五數

故로 圖휩之數는 皆以五댐中也라 河圖는 以天

一生水에 -→得E.而六 故로 地以六成之而居北

하고 地=生火에 =得五而七, 故로 天以七成之

而깜南하고 天三生木에 三得五而八 故로 地以

A成之而居東하고 地四生金에 四得五而九, 故

로 天以九成之而댐西하고 天以五生土에 五得

五烏十 故로 地以i→成之而居中이라 生數는 馬

主而댐內하고 成數는烏配而居外하니 此~IJ河圖

之定數也라 若以陰陽之次第老少로 參之 則老

陽{II:-·而數JL하고 少陰位二而數/\하고 少陽位

三而數七하고 老陰位四JfiJ數六이라 陽主進 故

로 따少陽之七로 避八至九而其進E極, 故로 老

27) 張介줬 類經圖줬 상게서 p.7. 

144 

陽이오 陰主退 故로 由少陰之八로 通七至六而

其退E極 故로 老陰이라 陽數長 故로 少陽之

七은 長子六하고 老陽之九는 長f八하며 陰數

消, 故로 少陰之A은 消子九하고 老陰之六은 

消子七하니 l比陰陽老少 消長進退之뺑也라 故

로 河圖는 以老陽之位一而配老陰之數六하고 

少陰之位二而配少陽之數七하고 少陽之位츠而 

配少陰之數A하고 老陰之位四而配老陽之數九

하니 是X河圖陰陽互藏之妙也라”28) 하였다. 

洛書에 대해서도 그의 著書의 많은 곳에 언 

급되어 있는데 《素問 · 三部九候論》 의 “天地

之至數 始子一 終子九”에 대한 註를 달 때에 

洛書의 原理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醫易義〉에서 賢藏精, 心藏神, 府

藏塊, R벼藏뼈, 牌藏意의 原理를 설명하고 있다. 

2. 代義八환와 文王/\화에 대한 

解釋

景ffi은 醫易義에서 tf\養八封는 陰陽의 體象

을 나누고(分陰陽之體象) 文王/\최는 五行의 

精微를 밝힌다고 하였고 또 代義A封는 先天

圖로써 乾坤으로 天地를 나누어 上下의 位置

를 定하고 文王A封는 後天圖로써 껏離로 水

火를 나누어 南北을 定한다고 하였다. 또 先天

은 乾이 正南에 居하고 뼈이 正北에 居하니 

陽이 남쪽에 있고 陰이 북쪽에 있으며 後天은 

乾이 며北에 있고 坤이 西南에 있어 陽이 북 

쪽에 있고 陰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先天은 

뿔離兌가 비록 陰화이지만 乾體에 根本하고 

있어 위에 자리하고 震#良이 비록 陽함이지 

만 坤體에 根本하여 아래에 자리한다 하였다. 

後天은 乾이 坤에 와서 交合하여 :!k水로 化하 

여 북쪽에 居하고 坤이 乾에 가서 交合하여 

離火로 變하여 남쪽에 居하니 天體는 북쪽으 

로 기대 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乾이 

28) 張介홈 類經圖寶 상게서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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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北으로 退位하였고 地體는 土에 속하고 火

를 잇고 있기 때문에 坤은 西南에 붙어 자리 

잡았으며 異이 東南에 居하는 것은 木이 火에 

앞서 자리잡은 것이고 良이 東北에 그쳐 잇는 

것은 坤方에 마주하기 때문이며 乾父가 북쪽 

에 있기 때문에 #良震 三子가 이를 쫓아 아 

래에 居하고 坤母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앓離 

兌 三女가 이를 쫓아 앞을 향하고 있다고 하 

였다. 이어서 그는 先天은 上下로 左右를 나누 

기 때문에 乾坤이 세로측에 있고 六子가 橫列

하며 後天은 東西로 陰陽을 나누기 때문에 震

兌가 橫이 되고 六힘가 織이 된다고 하였다. 

先天은 乾坤之末에서 二至(쪽至, 夏至)와 交하 

므로 離는 太陽이 되어 동쪽에서 떠오르고 껏 

은 달이 되어 서쪽에서 뜨며 後天은 震兌가 

二分(春分, 秋分)에 해당하므로 震으로부터 남 

쪽으로 가면서 융윷離는 木火之位가 되고 兌로 

부터 북쪽으로 가면서 乾#은 金水之獅이 되 

므로 說촬傳에서 말한 帝出乎震에서 成름乎良 

은 東南春夏之盛과 西北秋.之養를 밝힌 것이 

라 하였다. 따라서 先天은 六合之象을 말한 것 

이고 後天은 氣候之詳을 밝힌 것으로 소자의 

선천은 易之#요 후천은 易之用이란 말이 부 

합된다고 하였다, 이상은 유경도익의 숲↑氣方隔 

論에 있는 내용인데 왈패도에 대한 그의 높은 

식견을 살펴볼 수 있다. 

3. f大義六十四화方圓圖를 解說함 

景돔은 六十四封가 이루어 져야만 사람과 

만물이 이를 통해 모두 이루어 지게 되고(人物 

由之而大成) 만물의 형상이 이로 인해 모두 갖 

추에 진다(萬物象因之以畢具)고 하면서 六十四

촬圓圖에 대해 이 힘圖의 뺏妙함은 자연스럽 

게 나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결코 조작해서 만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內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잃) 

張介賣의 뿔易思想 

윷圖는 용흉象훈萬휴냐 >tw夫λ.z­

身이라 *£호 티 先£圖휴는 X흉中샌.나 

X윷中흉는 £ξ象샌J랴 《十찍화까 列f

外는 8정l종陽交變zJ.I엔」요 太棒。l 獨i훌 

乎其中은 象,t;흙-身츠초샌J랴 乾뼈坤~!:. 

흉는 象줍8흉ξ上下샌J요 짧후#:.i!달春는 

象耳퇴ξ2동右샌.라 

칩 ”復”£”同λ”은 합찌화$£*&ξ!1'!.나 

흉l쌓中少陽i;十낫;으효 4호λ흙;二λ야 요 

타 ”짧”훌”乾”은 짧찌화jt.ft.~.Jl!!.니 鳥

陽中太陽ξ十낫;으호 효λ흉tm.1、이 요 타 

”姬”호”빼”는 當찌화짧J:k_.:.;1;뻐니 f훨陽 

中少l용i;十승으효 효λ흉승/、。l 요 타 

”趣”호 ”**”은 짧찌화용.J+.:.;1;빼나 ,t\ ~옳 

예1太I쌓i;十낫;으료 4호λ옳/、/、。l 랴 陽호 

f”子”쩌桂手”쑤” ~i효 ”復”티”£根” 

。1 나 종”乾”옳三十;;화까 )';,(~폐ξ­

世하고 l쌓生予”쑤”쩌棒予”子” *£호 

”姬”티”月짧”이나 호”坤”옳三+二화가 

)';,(鳳後ξ半t맡랴 치t-1말논 끓手”復”ξ 

-陽하야 漸ikJ1ti'짜하야 £”乾” iTii陽盛

e..棒하나 7} 象λξ퇴 少줄계£하고 後半호 

은 끓手”始”ξ-~양하야 漸ik~減하야 

.¥..”**”!퍼陽盡以終하나 7} 象λξ딩흉.¥.. 

老랴. 

織鏡.z. 체 象효*η;호하나 其”乾”盡手

쑤하고 ”坤”효予子하야 좋”二£”ξ令 

하나 i청 JU1'!.츠대71쩌2는경;J.-;.t. 츄l야 라 2호초쫓F 

iTii 경;초l않하나 휴則F훌훌후l험하나 초春흥 

i;發호하。F J.';.(應Aξ漸흉하고 l잖則|쌓훌 

쩍北하나 초;.秋ξ,Ii~하。t ιq훌λ.tiflr 

消라 

橫觀ξ 져'l 象4호二5l.하나 共”짧”盡手 

~r하고 ”껏”盡手쩍하야 합”」二分”i;예I 

하나 ,t\ I쌓陽ξ半iTii上下以分。l 라 上흉陽 

!쩌下훌 I쌓。1 나 F*j 11’l 티出fqp하。t J.-;.t.應훌 

i;흉져흉하고 R용J1IJ 티 λf쩔하야 以應夜걷; 

흙.훨야 라 홍r.all:.- 圖 연 쩌*-rξ굉F와 i훌 

29) 하소초 상게서 pp.25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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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韓醫學原典學會곱 V이 . 16-1 

혔 • .ZJ.!까 훨不좌용라 
再뼈7감圖컨더l 共흉象~라 후t:k공手쩍 

~~하고 **盡予계t1험이 라 £不JO학北 *£ 
효 뻐圖격;陽은 4호후빼하고 ~不j훤來껴힘 

~t효 -}j 圖ξ엠’은 훌쩍~!:.이 라 윷합1:k.義 

i;화싹라 

解釋; 이 그림 (64촬 圓圖)은 비록 폰재하는 

萬物을 象徵하고 있으나 더욱 사랍의 한 몸에 

절실하다. 그러므로 先天圖는 가운데를 둥글게 

에워 썼으니(環中) 가운데를 둘러 싼 것은 하 

늘의 모습이다. 64封가 밖에 배열된 것은 陰陽

이 사귀어 변화하는 이치를 밝힌 것이요 太極

이 훌로 그 가운데에서 운행하는 것은 마음이 

한몸의 주인이 됨을 象徵한다. 乾죄가 南쪽, 

坤환가 北쪽에 있는 것은 머리와 배가 위아래 

에 있는 것을 찢徵하고 離최가 東쪽에 ;吹쉽가 

西쪽에 자리한 것은 귀와 눈이 좌우에 있음을 

상징한다. 復좌에서 |혜A죄 까지는(北에서 東

까지의 16됨) 內화가 찮좌 離죄니 陰中少陽의 

16촬로 사랑에게서는 1歲에서 16歲까지의 나 

이에 해당하고 I없됨에서 乾힘까지(東에서 南까 

지의 16휩)는 內폐가 兌함 乾휩니 陽中太陽의 

16함로 사랍에게는 17歲에서 32歲 까지의 나 

이에 해당하고 姬封에서 師함까지(南에서 西까 

지의 16됨)는 內폐가 짧훗~. :ix封니 陽中少陰의 

16촬로 사람에게는 33歲에서 48歲까지의 나이 

에 해당하고 避휩에서 t매촬까지(西에서 北까지 

의 16춧~)는 內화가 良함, t매죄니 陰中太陰의 

16죄로 사랍에게는 49歲에서 64歲 까지의 나 

이에 해당한다. 陽은 子에서 始生하여 午에서 

극대화 되기 때문에 復封를 天根이라 하니 乾

최까지 32죄가 사람의 前半生에 해당되고 陰

은 午에서 始生하여 子에서 극대화 되기 때문 

에 始휩를 月짧이라 하니 姐함에서 坤힘 까지 

의 32휩가 사랍의 後半生에 해당 된다 前半生

은 復에서 始生한 ·陽이 점점 자라나서 乾화 

에서 陽의 盛함이 극해지니 사람이 어려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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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장성하는 것을 象徵하고 後半生은 始에서 
始生한 一陰에 의해 정점 純鎭되어 t배춧f에서 

陽이 없어져 마치니 사람이 쇠약해져서 늙는 

것을 象徵한다. 

세로로 볼것 같으면(圓圖를 左右로 둘로 나 

누어 보는 것) 象徵이 初증에 있으니(復휩에서 

乾힘까지 각 힘의 初죠가 모두 陽죠이고 始숲} 

에서 坤휩까지 각 휩의 初죠는 모두 陰갖이다) 

乾封는 午位에서 극진해지고 坤封는 子位에서 

극진해지니 夏至 쪽至의 節氣에 해당하니 天

地의 가운데가 되어 左右가 갈라진다. 左때은 

上昇을 주장하고 右쩨은 下降을 주장하니 올 

라가면 陽이 東南쪽에 거처하니 春夏의 발생 

을 주장하여 사람이 점차 자라나는 것에 相應

하고 내려오변 陰은 西北쪽에 거처하니 가을 

겨울의 收했을 주장하여 사람이 점차 늙어가 

는 것에 相應한다. 

가로로 볼것 같으면(圓圖를 t下로 둘로 나 

누어 보는것) 象徵아 二죠에 있으니(臨휩에서 

때화까지 각 합의 二죠는 모두 陽죠이고 避좌 

에서 同A좌까지의 각휩의 二짖는 모두 陰증 

이다) 離휩는 JJP位에서 극진해지고 ;吹함는 西

位에서 극진해지니 春分, 秋分의 가운데에 해 

당하니 陰陽의 半이 되어 上下로 나누어진다 

上은 陽이 되고 下는 陰이 되니 양은 째位에 

서 해가 떠서 낮의 깨어 있는 상태에 相應하고 

陰은 西位에서 해가 져서 밤의 잠자는 것에 相

應한다. 이 한 그림을 보면 天下의 오묘함과 

週氣의 이치가 갖추어 지지 아니함이 없다 

다시 方圖(64함 方圖)를 보건데 그 뜻은 땅 

을 象徵하고 있다. 乾휩는 西北에서 시작하고 

坤힘는 東南에서 다하고 있다. 하늘은 때北쪽 

이 不足하기 때문에 圓圖의 陽은 東南쪽에 있 

고 땅은 東南쪽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方圖의 

剛은 西北쪽에 있다. 이것은 모두 1*義£가 그 

린 휩이다. 

우리는 景몸의 이러한 方圓圖에 대한 설명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을 통해 氣機의 昇降, 陰陽二氣의 消長變化,

그리고 특히 方圓圖와 人體의 關聯性에 대하 

여 一텀願然하게 파악할 수 있다. 

VI. 結 論

醫易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당시까지의 醫易,에 관한 연구를 총결하여 醫

易學을 대성한 張介홈(1563∼164이의 醫易펀、想 

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張介寶은 明代의 뛰어난 醫家로써 內經

을 類編하여 注釋한 《類經》 과 結合醫書인 

〈景톰全書》 둥에 易學의 이론을 많이 活用하 

였으며, 《類經圖寶》 속에서는 〈醫易義》 를 위 

시하여 《太極圖論) 《陰陽體象〉 〈大寶論)

〈薦陰論〉 동에서 醫易學에 대한 내용을 전 

문적으로 기술하였다. 

2. 張介좁은 醫易相通에 관한 내용을 구체 

적으로 기술하였고, 易具醫之理하고 醫得易之

用이라하여 醫師는 易을 배워야만 훌륭한 의 

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3. 張介寶은 陰陽의 理論을 특히 중시하였 

으며 陽非有餘論, 혈陰不足論 동을 설명하면서 

易學의 技陽柳陰 陰陽互根 동의 理論을 活用

하고 있다. 

4. 張介寶은 命門은 A體의 太極으로 先天
無形의 陰陽을 化生하여 後天有形의 陰陽을 

이루는 根源이 되므로 A身의 消長變化가 여 

기에 매여 있다고 하였다. 

5. 張介홈은 河圖 洛書 A封 六十四휩方圓 

圖 풍을 깊이 연구하였고, 이를 인체의 생리 

張介賣의 훌易思想 

동을 설명하는데 활용하였는데, 이 부분이 그 

의 醫易學의 중요 특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이전부터 醫家들 사이에서 전숭되던 象數易學

의 전통을 계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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